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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살펴보면트러스라는용어를생소하게느끼는사람들이많이있다. 하지만, 트러스는우리가주위에서흔히볼수있는구조물이다.
본글에서는트러스에대한이해를넓히고자사진과함께설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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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의이해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트러스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먼저, 트러스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건물, 교각에서도 흔히 볼 수 있

는데, 쉽게 말해 파이프를 지그재그로 연결하고 보강을 하면서 이어가는 구조물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파리의 에펠탑, 한강 철

교, 고압 전신주, 인천공항의 지붕모양 등이 철 구조물 트러스이다.([사진 1] 참조)

방송 행사에서도 트러스 형태를 가진 구조물을 많이 이용한다. 방송용 트러스는 조명 트러스와 세트 트러스로 나눌 수 있다. 야외 공

연 무대에서 주로 쓰이는 형태로는 사각형 모양을 가진 트러스를 많이 사용한다.([사진 2] 참조)

[사진 1] 파리에펠탑, 인천공항지붕, 송전탑

[사진2] 야외사각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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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평이 맞아야 하고 무대 높이도 결정하여 높여야 한다. 다양한 크기의 트러스가 있지만 국내에서

는 보통 가로18m×세로12m 또는 가로21m×세로15m, 높이는 12m 정도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야외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트러

스에 천을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여름에는 그늘막 역할을 하고 우천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야외에서는

비, 바람 등으로 인해 구조물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트러스에 천을 씌운 것이 구조물을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천을 걷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부

득이하게 천을 걷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보강 작업을 하기도 한다. 보강작업은 단지 보강일 뿐이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태풍이 오고 바람이 거세지면 말뚝은 기본으로 박고, 비가 와서 천에 물이 고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구조물에 무리가 간다

고 생각되면 제일 먼저 천의 해체작업을 한다. 현장 사정에 따라 트러스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구조물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

다. 아니면, 2t 정도의 지지석을 각 코너에 하나씩 박아 놓으면 어느 정도는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다.([사진 3] 참조) 

트러스작업시주의사항

야외에서는 대부분 트러스를 크레인으로 세우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인력으로 세운다. 보통 메인 트러스 위에 기둥을 조립

하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들어 올리고, 반대쪽에서는 밧줄로 당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 이때 기둥 밑에서 트러스를 받쳐주고 밧

줄로 기둥을 묶어서 반대쪽에서 당기는 방식으로 기둥 트러스 구조물을 세워 올린다. 이 때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기둥을 받쳐주

는 사람들의 어깨나 팔목에 무리가 가서 위험할 수 있다.

기둥을 세울 때에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트러스 기둥을 세우면 상단 부분에 체인이 넘어가는‘헤드’라는 곳이 있는

데 체인이 넘어갈 때 꼬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쉽게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자로 풀

어 주어야만 체인 부분의 손상이 없고 호이스트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사진 4-1, 4-2,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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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천을씌운트러스, 지지석2t

[사진4-1] 헤드의측면 [사진4-2] 헤드에서체인이꼬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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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틀을 만들고 트러스 기둥을 세우고 조명과 세트 장비를 달아서 트러스를 올리면 모터에서 소리가 난다. 부하가 많이 걸리면 들

어 올릴 때 소리가 좀 더 심하게 날 수도 있다. 무게에 따라 트러스가 늘어지는 형태를 보면서 안전하게 무게를 측정해서 장비를 설

치해야 한다. 트러스 장비는 행사마다 장비를 설치하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무게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체 담당자나 행사 감독들과 항상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트러스결합형태와액세서리

트러스 결합 형태는 볼트식과 핀식이 있다. 볼트식은 대부분 트러스 결합 설치시 주로 많이 이용하는 형식이다. 핀타입 트러스 결합

시에는 안전핀을 끼우는 것이 안전하며, 수직으로 박았을 때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사진 5-1, 5-2] 참조)

[사진4-3] 헤드에서체인이일자로펴진모습

[사진5-1] 볼트식

[사진5-2] 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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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트러스가 완성되면 사각 안에 조명 트러스나 무대 보강용 트러스와 같은 액세서리 트러스가 들어간다. 그런데 대부분 무게중심을 생각해서

액세서리 트러스를 사각 트러스 안에 만들어서 올리곤 한다. 이때에도 무게를 고려해서 액세서리를 시설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사각형 트러스

를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아치형 트러스도 많이 쓰이고 있다.([사진 6] 참조)

아치형 트러스는 주로 야외 공연에서 많이 쓰인다. 아치형 트러스의 장점은 천을 씌우면 공연장 대부분을 덮을 수 있고, 사각형 트러스에 씌우는

것보다 좀 더 안전감이 있다.

아치형 트러스와 사각 트러스는 설치하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 사각틀을 먼저 만들고 기둥을 세워서 모터로 올리는 사각형에 비해서 아치형 트러

스는 크레인 작업으로 시작해서 크레인 작업으로 끝을 낸다. 이 때 크레인 기사와 설치 기사 사이에 손발이 잘 맞아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으

며, 시설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크레인 회사를 한 곳으로 지정하여 거래를 하면 작업 호흡을 맞추기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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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아치형트러스시설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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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트러스는 아래에서 작업을 해서 모터로 올리지만 아치형은 트러스에 매달려서 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이 다소 어렵다. 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 고리, 안전 모자,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한다. 아치형 트러스도 작업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항상 만족할

수는 없지만 수평, 높이, 넓이, 주위 환경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사진 7] 참조)

트러스 액세서리는 트러스 회사마다 사용하는 형태, 무게, 규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형태나 사용 용도는 대부분 비슷하

다. 트러스는 공연 행사에 있어 그 무대의 형태를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한다. 트러스 액세서리는 구조물을 만들고 이어가는 곳에 있어

서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사진 8] 참조)

방송용 트러스 구조물에 있어서 액세서리 연결 트러스를 항상 방송 실정에 맞춰서 만들어 왔다. 좀 더 쉽게 구조물을 조립하는 것이 아

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누구보다도 트러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생각한다.

현재 방송용 트러스 장비는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공연 문화에 있어서 트러스라는 구조물의 비중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야외 공연 문화에서는 트러스라는 구조물을 이용해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다. 앞으로 트러스 구조물은 이런 추세에 발맞

춰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자료참조 : www.koreatruss.com

[사진7] 아치형트러스

[사진8] 액세서리트러스연결부품




